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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우울과 부모의 양육행동, 유아의 불안/우울 간 종단매개효과를 살

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조사의 6차, 7차, 8차년도의 종단 자료를 활용하여 

어머니의 우울과 부모의 양육행동, 유아의 불안/우울 간의 상호관계를 다변량 잠재성장모형과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실시한 결과, 초기값을 중심으로 어머니의 우울이 유아의 불

안/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

지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불안/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매개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에서 부모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불안/우울 

간 종단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유아의 불안/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한 프

로그램 및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부모교육과 이와 관련된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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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유아기는 신체 및 운동기능, 사회정서, 인지, 의사소통기술 등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발

달이 이루어지는 시기로써(Lyons-Ruth, Connell,　Grunebaum, &　Botein, 1990),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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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기능하기 위한 모든 기반이 만들어지는 결정적인 시기이다. 발달과정 중 유아들은 적

응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시 안정적인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Werner, 1995). 하지만 유아들 중 일부는 환경으로부터 적응하

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며 문제행동에 빠지게 되는데(Skalicka et al., 2015), 최근 

유아기의 문제행동들 중 우울이나 불안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Luby, 2010; Yoo & Lee, 20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사에 따르면, 소아 분리불안

장애로 인해 진료를 받은 환자가 2016년 545명에 달하였고 그 중 5∼9세가 전체의 

55.3%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KPA NEWS, 2017. 7. 27), 우울증 진단을 받

은 4∼14세 아동이 2014년에는 6,341명, 2015년에는 5,402명, 2016년에는 5,698명으

로 1년에 약 6,000명 안팎의 소아 우울증 환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정책뉴스, 2017. 

9. 4). 또한 어머니와 분리된 생후 6개월 된 유아에게서도 우울증 증상이 발견되었다는 세

계보건기구(WHO)의 조사는 우울과 불안의 심각한 저연령화를 보여주고 있다(아시아엔, 

2017. 9. 7).

유아의 불안, 우울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강도와 지속성이 약화된다면, 발달하는 과정에

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지만(Kauffman, 2005), 약화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결과를 초

래하게 된다. 유아기에 나타나는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는 비교적 지속적으

로 유지되는 특성이 있어 청소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학업문제나 비행, 학교 부적응 등으

로 이어지기 쉬울 뿐만 아니라 적절하게 개입되지 않으면 성인이 된 이후에도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게 된다(박지영･강성단･권경숙, 2010; Feil, Severson, & Walker, 1998). 유아

의 문제행동 지속성을 파악하기 위해 종단적 접근을 실시한 Campbell(2002)의 연구에서

는 문제행동을 보이는 유아의 50% 이상이 초등학교 이후 청소년기 및 성인기까지 문제행

동이 지속되는 경향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비추어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불안/

우울을 시간적 변화에 따른 차원에서 검증해보고자 한다.

유아의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내재화 문제행동은 유아의 환경적 요인에 의해 많이 발생

하게 된다. 특히 유아의 발달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중요한 인적 환경인 부모는 자

녀가 사회구성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지원하는데(김선희, 2016), 다수의 연

구들은 유아의 우울과 관련하여 어머니의 우울에 주목하고 있으며(Turney, 2012; 

Weissman & Jensen, 2002), 우울증을 앓던 30대 여성이 자신의 자녀들을 살해한 뒤 자

살시도를 하는 사건(한겨레, 2018. 4. 27)과 우울증을 겪고 있던 여성이 2살 된 딸을 방치

하여 영양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중앙일보, 2018. 4. 11) 등이 발생하게 되면서 어

머니의 우울에 대한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Weissman 등(1997)의 4년에 걸친 임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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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우울한 어머니의 자녀들은 우울하지 않은 어머니를 둔 자녀들에 비해 두 배 이상의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내재화 장애가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었으며, Goodman과 

Gotlib(2002)의 연구에서는 주요우울장애를 가진 부모의 자녀들 중 약 40% 정도는 불안

이나 우울장애, 반항성장애와 같은 정신의학적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어머니의 우울은 유아의 정서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자녀의 욕구

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애정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양육기술의 손상으로 인해 부정

적인 양육행동을 유발하게 된다(Gordon et al., 1989). 정서적 안정 이론(Emotional　

security theory)에 따르면 자녀의 정서적 안정은 그들이 속해있는 가족 환경 내에서 보호

받고 있으며 안전하다는 개인적인 느낌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어머니가 우울감에 빠져 

자신의 정서를 부정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안전기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며 

자녀의 정서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Cummings, Cheung, & Davies, 2013). Adam

과 Gunnar, Tanaka(2004)의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정서를 지닌 어머니의 경우 그렇지 않

은 어머니에 비해 일관되지 않은 양육태도를 보여 자녀와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하게 된다

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도현심 등(2012)의 연구에서는 우울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에게 거

부적이며 덜 반응적인　양육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되어 자녀의 정서적 문제행동을 유발한

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우울과 유아의 불안/우울 간의 관

계어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매개변인으로 살펴볼 것이다.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불안/우울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긍정 혹은 부정

적 양육행동은 자녀의 인지적 발달 및 정서적 발달에 중요한 요인으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에 따라 유아의 불안, 우울과 같은 문제행동이 감소되거나 증가될 수 있다(이미애･김광

웅, 1995). 또한 어머니가 통제적 양육행동을 통해 높은 지시성과 신체적･언어적 처벌을 사

용하는 부정적 양육행동은 자녀의 불안과 우울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Wang 

et al., 2005), Olsen과 Ceballo, Park(2002)의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심리적인 통제를 많

이 할수록 자녀의 정서적･행동적 문제행동이 쉽게 일어난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하여 최근 급격하게 사회가 변화됨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행동뿐

만 아니라 아버지도 자녀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으로 점차 변화되고 있다. 

연은모와 윤해옥, 최효식(2016)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 독립적인 측면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Verhoeven 등(2010)은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는 또 다르게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함께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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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자면, 어머니의 우울은 유아의 불안/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

함과 동시에 부모의 양육행동을 매개로 유아의 불안/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머니의 우울이 지속될 경우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행동

이 감소될 수 있으며, 유아의 불안/우울이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

기 때문에 시간의 변화에 따른 변인들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유아기에 나타나

는 불안/우울의 변화와 성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파악될 때 더욱 적절히 이해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종단연구의 필요성이 발견될 수 있다. 종단연구를 활용하면 효과가 일시적인 변

화가 아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효과가 유지되는지, 효과의 크기가 달라지는지를 검증할 수 

있다(Gollob & Reichardt, 1987).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ing)을 통해서 특정한 처치가 그 이후에 반복적으로 측정된 종속변인과 매개변인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 할 수 있으며(MacKinnon & Fairchild, 2009), 자

기회귀교차지연모형(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을 활용하여 매개효과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종속변인과 매개변인의 이전 시점의 상태를　통제한 이후에도　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는 점(김주환·김민규·홍세희, 2009)에서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변인 간 

관계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연구문제는 다

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우울 초기치･변화율과 유아의 불안/우울 초기치･변화율 간 부모

의 양육행동 초기치･변화율의 종단매개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부모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불안/우울 간 종단매개효과는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한국아동패널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였

다. 한국아동패널조사는 2008년을 기준으로 1차에서 전국의 0세 유아 1,800명을 대상으

로 실시하였으며, 8차(2015)까지 자료가 수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종단 자료들 

중 6차(2013년), 7차(2014년), 8차(2015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 중 1,176

명의 유효응답을 얻었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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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2013년) N (%)

가구
특성 거주지역

서울권 163(13.9)

경인권 311(26.4)

대전/충청/강원권 171(14.5)

대구/경북권 146(12.5)

부산/울산/경남권 225(19.1)

광주/전라권 160(13.6)

자녀
특성

성별
남아 622(52.9)

여아 554(47.1)

출생순위

첫째 523(44.5)

둘째 500(42.5)

셋째 138(11.7)

넷째 13(1.1)

다섯째 이상 2(0.2)

어머니
특성

연령

25세-29세 20(1.7)

30-34세 343(29.2)

35-39세 637(54.1)

40세 이상 176(15.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17(27.0)

전문대 졸업 382(32.5)

대학교 졸업 445(37.8)

대학원 졸업 32(2.7)

아버지
특성

연령

35세 이하 155(13.2)

35-39세 555(47.2)

40세 이상 466(39.6)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18(27.0)

전문대 졸업 262(22.3)

대학교 졸업 529(45.0)

대학원 졸업 67(5.7)

전체 1,176(100)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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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가. 어머니 우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Kessler 등(2002)이 개발한　K6(Kessler 

우울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미국 보건 면접 조사에서 정신건강을 측정하기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작된 도구로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의 응답방식은 

Likert식 5점 척도로 문항에 대한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평균값이 높다는 것은 

우울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문항　간 내적 합치도(Internal-Item　

Consistence)를 알아보기 위해 문항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s   계수는 6

차 .911, 7차 .928, 8차 .920으로 나타났다.

나.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조복희와 이진숙, 이홍숙, 권희경(1999)이 개발한 양

육행동척도 문항을 참고하여 한국아동패널조사 연구진이 자체 제작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하위요인은 통제적(부정적) 양육행동과 온정적(긍정적) 양육행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6문항씩 총 1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척도의 응답방식은 Likert식 5점 

척도로 문항에 대한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통제적(부정적) 양육행동을 역채점하

여 평균값이 높을수록 온정적(긍정적) 양육행동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

를 분석한 결과, Cronbach's   계수는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 6차 .802, .876, 7차 .790, 

.860, 8차 .790, .881로 나타났다.

다. 유아의 불안/우울

유아의 불안/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Achenbach와　Rescorla(2000, 2001)가 개발한 

CBCL 1.5-5와 CBCL 6-18를 오경자와 김영아(2009, 2010)가 우리말로 번역하여 표준

화한 한국판　CBCL 1.5-5(한국판 영유아 행동평가척도 부모용)와　한국판 CBCL 6-18(한

국판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부모용)을 한국아동패널조사 연구진이 수정･보완한 자료

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응답방식은 Likert식 3점 척도로 각 문항 T점수의 평균값을 분

석에 사용하였으며, 평균값이 높을수록 불안/우울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s   계수는 6차 .716, 7차 .719, 8차 .72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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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어머니의 우울과 부모의 양육행동, 유아의 불안/우울 사이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각 

변인의 변화 패턴을 추정하고 변인들의 변화율 사이의 관련성을 다변량 잠재성장모형과 자

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은 변화에 있어서 개인차의 유의미한 정도와 한 변인에서의 변화와 다른 

변인에서의 변화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분석방법으로, 변인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여 각 변인에 대한 잠재성장모형을 개발하고 모형 사이의 관

련성을 검증할 뿐만 아니라 간의 관련성과 변인들의 변화 사이의 관련성을 검증할 수 있다

(Duncan & Duncan, 2004).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은 측정오차를 통제한 상태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이전 시점의 값으로부터 이후 시점의 값을 예측하여 얻어

진 자기회귀(autogressive)계수와 한 변인의 이전 시점의 값으로부터 다른 변인의 이후 시

점의 값을 예측하여 얻어진 교차지연(cross-lagged)계수로 이루어져 있다(김주환･김민규･
홍세희, 2009). 

다변량 잠재성장모형과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

석 통계프로그램인　AMOS 18.0을 사용하였으며,　FIML(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추정　방법을 사용하였다. FIML은 결측자료를 제거하지 않으면서 모든 자료

의 케이스에 대한 우도를 계산하여 모수를 추정하는 것이 장점으로(Finkbeiner, 1979), 

한 변수의 결측 여부가 다른　변수의 값에 의해 결정되거나　결측치가　무선적으로 발생되

는 경우　보다 정확하게 미지수를 측정한다(Arbuckle, 1996).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검증과 적합도 지수 TLI(Tucker & Lewis, 1973), CFI(Bentler, 1990), RMSEA 

(Byme, 1998; Steiger & Lind, 1980)를 사용하였다. RMSEA 값은 .1이하이면 보통, .08 

이하이면 양호, .05이하이면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해석되며,  TLI와 CFI는 값이 .90 이상

이면 적합도가 좋다고 해석된다(홍세희, 2000).

4. 연구모형

가. 연구모형 1: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통한 매개효과 검증 모형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여 부모의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연구모형 1을 통해서는 어머니의 우울 초기치와 변화율이 부모의 양육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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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초기치와 변화율을 매개로 유아의 불안/우울 초기치와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보았다.

〔그림 1〕 연구모형 1

나. 연구모형 2: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통한 종단매개효과 검증 모형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하여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불안/우

울 간 종단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연구모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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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요인별 시간 추이에 따른 변화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행동, 아버지의 양육행동, 유아의 불안/우울이 시간

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탐색하였다. 각 시점에서 측정한 변인들의 변화를 알아

보기 위하여 시점에 따른 변인들의 평균값을 구하였다. 각 시점별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는 <표 2>와 같다. 

〈표 2〉 변인별 평균 및 표준편차

6차(2013년) 7차(2014년) 8차(2015년)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어머니 우울 1.907(.717) 1.886(.733) 1.799(.716)

어머니 양육행동 3.074(.326) 3.076(.337) 3.077(.336)

아버지 양육행동 3.087(.381) 3.093(.368) 3.096(.362)

유아의 불안/우울 53.124(5.152) 53.130(5.124) 53.501(5.165)

2. 변인별 분석모형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행동, 아버지의 양육행동, 유아의 불안/우울 간 변화정도를 기초로 

변인들 간 관련성을 추정하는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기 전 <표 2>에 제시된 세 시

점의 평균변화패턴을 바탕으로 각 요인에 대한 무변화모형과 선형변화모형을 적용하였다. 

세 시점에서 변화가 일관성 있게 증가하거나 감소한 변수의 경우에는 선형모형을 적용하였

으며, 세 시점에서 변화가 일관성 있게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고, 증가-감소 또는 감소-

증가의 형태를 보이는 변수의 경우에는 무변화모형을 적용하였다(김은주･김민규･임은비, 

2012). 일관된 변화 추이를 보이지 않고 각 시점에서 발생한 변화는 무선오차(random 

error)로 간주하였다(이수진･홍세희･박중규,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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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LI CFI
평균 분산

초기치 변화율 초기치 변화율

어머니 
우울

무변화 48.735 .962 .950 1.867* .264*

선형변화  3.771 .991 .997 1.915* -.053* .351* .051*

어머니
양육행동

무변화 12.415 .995 .994 3.076* .069*

선형변화  1.703 .998 .999 3.075 .002 .069* .005*

아버지 
양육행동

무변화  8.171 .997 .996 3.093* .079*

선형변화  3.227 .994 .998 3.089* .004 .088* .006*

유아의 
불안/우울

무변화 73.754 .939 .919 53.218* 13.327*

선형변화  2.447 .995 .998 53.102* .163* 22.275* 3.844*

<표 3> 각 요인의 모형 적합도와 모형에 대한 결과

세 시점에서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행동, 아버지의 양육행동, 유아의 불안/우울을 무변화

모형과 선형변화모형에 적용시킨 결과는 <표 3>과 같다.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행동, 아버

지의 양육행동, 유아의 불안/우울은 초기치와 변화율의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

타남에 따라 모든 변인에서 초기치와 변화율에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머니의 우울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버지의 양육행동, 유아의 불안/우울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3.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통한 효과검증

요인 별 분석결과 <표 3>에서 모든 모형의 변화율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나 모든 변인에 대하여 초기치와 변화율을 포함시켜 변인 간 관계를 설정한 다변량 잠재

성장모형을 개발하였다.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TLI 

.976, CFI .987, RMSEA .037(HI: .046, LO: .028)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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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어머니 우울 초기 → 아버지 양육행동 초기 -.131 .021 -.276

어머니 우울 초기 → 어머니 양육행동 초기 -.144 .020 -.318

아버지 양육행동 초기 → 어머니 양육행동 초기 .344 .039 .361

어머니 우울 초기 → 유아의 불안/우울 초기 2.570 .337 .404

어머니 우울 변화 → 유아의 불안/우울 변화 6.012 2.997 6.798

아버지 양육행동 초기 → 유아의 불안/우울 변화 -.861 .432 -.094

어머니 양육행동 초기 → 유아의 불안/우울 초기 -1.684 .750 -.120

<표 4> 모수추정치

초기치와 변화율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우울이 높을수

록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높을

수록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아의 불안/우울이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셋째, 변화율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우울이 증가함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행

동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4>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변인들 간의 매개효과를 경로

별로 분석하기 위해 붓스트랩(bootstrap) 방법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모수
매개효과

(Unstandardized)

어머니 우울6 초기값 → 어머니 양육행동7 초기값
→ 유아의 불안/우울8 초기값

.334*

아버지 양육행동6 초기값 → 어머니 양육행동7 초기값
→ 유아의 불안/우울8 초기값

-.643*

<표 5> 매개효과 검증

 

* p < .05

그 결과, 어머니의 우울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매개로 유아의 불안/우울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우울 초기값이 유아의 불안/우울 초기값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부분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버지의 양

육행동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매개로 유아의 불안/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양육행동 초기값이 유아의 불안/우울 초기값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보아 완전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변화율을 중심으

로 한 종단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10  육아정책연구(제12권 제1호)

4.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한 종단매개효과 검증 결과

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불안/우울 간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연구모형의 동일성에 대한 가정을 검증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기본모형(모형1)의 적합

도를 시작으로 모형2부터 모형6까지는 경로 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모형7은 오차 

공분산 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결과는 <표 6>과 같다.

 

모형  df TLI CFI RMSEA

모형1: 기본모형 7.276 1 .955 .997 .073

모형2: 양육행동(A)의 자기회귀계수에 대한 
      동일성 제약

9.796 2 .936 .996 .087

모형3: 불안/우울(B)의 자기회귀계수에 대한
      동일성 제약

12.942 3 .960 .995 .068

모형4: 불안/우울에 대한 양육행동(C)의 
      교차회귀계수에 대한 동일성 제약

14.512 4 .972 .994 .057

모형6: 양육행동에 대한 불안/우울(D)의 
      교차회귀계수에 대한 동일성 제약

16.243 5 .978 .994 .051

모형7: 양육행동과 불안/우울의
오차 공분산(E) 사이에 동일성 제약

18.940 6 .980 .993 .049

<표 6>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적합도 비교

모형1의 값을 중심으로 자기회귀계수에 대한 경로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과 매 시점의 

교차지연계수에 대한 경로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분산을 동일하게 제약하여 간명성을 

추구한 모형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전 모형에 비해 적합도가 나빠지지 않았으

므로(△χ2(△df = 1) = 2.697, p > .05, △TLI = .002, △CFI = -.001, △RMSEA = 

-.002) 본 연구에서는 모형7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최종 모형으로 선정된 모형의 각 

경로계수의 결과는 <표 7>과 같다.

모수 추정치 표준오차 표준화된 추정치

양육행동6 → 양육행동7 .527* .018 .537

불안/우울6 → 불안/우울7 .494* .018 .525

양육행동6 → 불안/우울7 -1.458* .276 -.098

〈표 7〉 최종모형 7의 모수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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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 .05

유아의 불안/우울의 이전상태를 통제하였을 때, 이전 시점의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1 더 

높을수록 다음 시전 유아의 불안/우울이 1.458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어머니

의 양육행동의 이전상태를 통제하였을 때, 이전 시점 유아의 불안/우울이 1 더 높을수록 

다음 시점의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023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목적에 따라 

변인들 간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붓스트랩(bootstrap)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모수
매개효과

(Unstandardized)

양육행동6 → 불안/우울7 → 양육행동8 .282*

불안/우울6 → 양육행동7 → 불안/우울8 .248*

<표 8> 최종모형 7의 매개효과 검증

* p < .05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유아의 불안/우울은 낮았으며, 불안/우울이 낮을수록 양

육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높아

지면 유아의 불안/우울이 낮아지게 되고, 낮아진 유아의 불안/우울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유아의 불안/우울이 높아지면 어머

니의 양육행동이 낮아지게 되고, 낮아진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다시 유아의 불안/우울을 높

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불안/우울 간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연구모형의 동일성에 대한 가정을 검증하기 위하여 순차적으로 기본모형의 적합도(모형

1)를 시작으로 모형2부터 모형6까지는 경로 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모형7은 오차 

공분산 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결과는 <표 9>와 같다.

모수 추정치 표준오차 표준화된 추정치

불안/우울6 → 양육행동7 -.023* .025 -.352

양육행동7 → 양육행동8 .527* .018 .501

불안/우울7 → 불안/우울8 .494* .018 .459

불안/우울7 → 양육행동8 -.023* .025 -.349

양육행동7 → 불안/우울8 -1.458* .276 -.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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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df TLI CFI RMSEA

모형1: 기본모형 10.816 1 .917 .994 .091

모형2: 양육행동(A)의 자기회귀계수에 대한 
동일성 제약

11.066 2 .915 .994 .083

모형3: 불안/우울(B)의 자기회귀계수에 대한
동일성 제약

11.473 3 .960 .995 .063

모형4: 불안/우울에 대한 양육행동(C)  
교차회귀계수에 대한 동일성 제약

11.503 4 .976 .995 .049

모형6: 양육행동에 대한 불안/우울(D)의 
교차회귀계수에 대한 동일성 제약

13.229 5 .980 .995 .044

모형7: 양육행동과 불안/우울의 
오차 공분산(E) 사이에 동일성 제약

14.172 6 .984 .995 .040

<표 9>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적합도 비교

모형1의 값을 중심으로 자기회귀계수에 대한 경로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과 매 시점의 

교차지연계수에 대한 경로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분산을 동일하게 제약하여 간명성을 

추구한 모형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전 모형에 비해 적합도가 나빠지지 않았으

므로(△χ2(△df = 1) = 0.943, p > .05, △TLI = .004, △CFI = .000, △RMSEA = 

-.004) 본 연구에서는 모형7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최종 모형으로 선정된 모형7의 

각 경로계수의 결과는 <표 10>과 같다.

모수 추정치 표준오차
표준화된 
추정치

양육행동6 → 양육행동7 .467* .018 .474

불안/우울6 → 불안/우울7 .506* .018 .539

양육행동6 → 불안/우울7 -.723* .245 -.070

불안/우울6 → 양육행동7 -.005* .001 -.046

양육행동7 → 양육행동8 .467* .018 .468

불안/우울7 → 불안/우울8 .506* .018 .469

불안/우울7 → 양육행동8 -.005* .001 -.043

양육행동7 → 불안/우울8 -.723* .245 -.050

〈표 10〉 최종모형 7의 모수추정치

*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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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불안/우울의 이전상태를 통제하였을 때, 이전 시점의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1 더 

높을수록 다음 시점 유아의 불안/우울이 .723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버지

의 양육행동의 이전상태를 통제하였을 때, 이전 시점 유아의 불안/우울이 1 더 높을수록 

다음 시점의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005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목적에 따라 변인들 간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붓스트랩(bootstrap)을 활용한 결과

는 <표 11>과 같다.

모수
매개효과

(Unstandardized)

양육행동6 → 불안/우울7 → 양육행동8 .137*

불안/우울6 → 양육행동7 → 불안/우울8 .176*

<표 11> 최종모형 7의 매개효과 검증

* p < .05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유아의 불안/우울은 낮았으며, 불안/우울이 낮을수록 양

육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높아

지면 유아의 불안/우울이 낮아지게 되고, 낮아진 유아의 불안/우울은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유아의 불안/우울이 높아지면 아버

지의 양육행동이 낮아지게 되고, 낮아진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다시 유아의 불안/우울을 높

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의 우울과 부모의 양육행동, 유아의 불안/우울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다변량 잠재성장모형과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이용하여 종단매개효과를 분석하였

으며, 연구문제에 따른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어머니의 우울 및 부모의 양육행동, 유아의 불안

/우울 간의 초기치와 변화율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초기치 값을 중심으로 결과를 살펴

보면, 어머니의 우울은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매개로 유아의 불안/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우울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

동이 낮아질 수 있으며, 낮아진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불안/우울을 높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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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우울이 높을수록 온정적 양육행동이 낮아졌으며, 낮아진 

온정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을 높인다는 김춘경, 조민규(2017)의 연구결과

와 일치한다. Lovejoy 등(2000)의 연구에서 우울은 친밀한 인간관계에서 부정적인 기제로 

작용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는데, 우울 수준이 높은 어머니는 유아에게 통제적이고 강압적인 

양육행동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유아들은 욕구좌절이나 분노를 누적시키게 되어 정서적 

안정을 얻지 못하게 되고, 분노와 슬픔 등과 같은 부정적 정서 상태에 빠지게 됨으로써 불

안과 우울을 야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Davis & Cummings, 1994). 

다음으로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매개로 유아의 불안/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긍정

적 양육행동이 높아질 수 있으며, 높아진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불안/우울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아버지의 역할에 따라 우리나라의 아버지들은 규칙과 

예절을 교육하고 자녀의 행동을 제한하고 처벌하는 등 통제적이고 훈육적인 양육행동을 많

이 하게 된다. 이러한 아버지의 통제적이고 권위적인 부정적 양육방식은 자녀와의 관계에

서 갈등을 야기하게 되고 이는 어머니에게도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어머니의 양육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 이로 인해 유아들은 자신의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고 지지적인 환경

을 제공받지 못하여 불안이나 우울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양육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는 사회의 흐름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어

머니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아버지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양육이 어머니를 지지해주는 

중요한 자원이 되며 유아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는 없었지만 어머니의 우울은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유의한 직적효

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우울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감소하였다. 이는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이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최항

준과 조수경(2015)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영･유아기의 자녀를 둔 부부는 부모로의 

전환기를 겪으면서 부모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재정비하게 된다(Cowan & Cowan, 

1995). 이 과정에서 부부는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상대방에게 서로가 기대하는 부모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자연스럽게 자녀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역할정립과 참여

가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Bouchard & Lee, 2000). 하지만 우울한 어머니의 경우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 위축된 행동을 하게 되어 부부 간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고,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아버지의 역할과 양육행

동의 형성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양육을 위한 아버지의 역할에 있

어서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부부관계 증진을 위해 어머니의 우울을 살펴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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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며, 유아교육 현장이나 상담현장에서 부모들을 도와주기 위한 의사소통 증진 및 부모

역할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통해 부모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불안/우울 간 종단매개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높아질수

록 유아의 불안/우울이 낮아졌으며, 낮아진 유아의 불안/우울로 인해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

행동은 다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Barnes 등(2000)의 종단적 연구에서 어머니가 통제적 양육행동을 많이 할수록 유아의 문제

행동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으로 인해 부모와의 관계

에서 높은 친밀감과 신뢰감을 형성하게 되어 유아는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

게 됨으로써 발달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과제나 어려움을 성공적으로 헤쳐 나갈 수 있고

(Shreeber, Hops, & Davis, 2001),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하여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부

정적인 정서문제를 감소시키게 된다. 또한 유아의 낮은 불안과 우울은 부모에게 자녀양육에 

대한 자신감과 효능감을 증진시켜주게 되고, 긍정적인 양육행동의 질을 높여주게 된다.

다음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아의 불안/우울이 높아질수록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낮아졌으며, 낮아진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으로 인해 유아의 불안/우울은 다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문제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부모의 통제적이고 학대적인 양육

행동이 어떻게 자녀의 문제행동을 강화시키는지를 설명하는 Patterson(1982)의 강압이론

(coercion theory)과 일치한다. 부모는 자녀를 잘 키워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으며, 자

녀가 기대에 따르지 않고 문제행동을 하게 되면 좌절감을 경험하게 된다(이유진･박경, 

2005). 이로 인해 부모는 유아가 불안이나 우울이 높아 또래관계에서나 가정에서 부적응적

인 모습을 보이게 되면 자신이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 같

아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초기의 통제적인 양육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 언어적･신체적 처벌을 사용하는 등 학대적인 양육행동을 하게 되고, 이는 오히려 유아

의 불안과 우울을 높이게 된다. 이러한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결과를 통해 유아의 불안/

우울을 감소시키고 예방하기 위해 부모의 양육행동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행

동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아의 불안/우울을 감소시키는 것 또한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우울과 유아의 불안/

우울 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분석할 때에 횡단적 접근을 넘어 종단

적 접근으로 살펴봄으로써 실증적인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잠재성장모

형에서는 종단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한 종단매개효

과검증은 기존의 횡단적 연구에서는 반영하기 어려웠던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매개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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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적 선형성을 고려하고, 종속변인과 매개변인의 이전 시점의 상태까지 통제한다는 점에

서 기존의 횡단적 접근의 연구들에 비해 더욱 방법론적으로 면밀하게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 불안/우울을 조기에 예방

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연구이다. 둘째, 기존의 선

행연구들에서는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해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본 연구에서는 최근 우울이 나타나는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아의 문제행동 중 불안/우울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실시함으로

서, 유아의 불안/우울을 예방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셋째, 기존의 선

행연구들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다루는데 있어서 대부분 어머니를 중심으로 이루어졌

지만,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아버지의 온정적 양

육행동의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기초자료로서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에서 실시한 우울은 어머니의 우울에 

국한되어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것에 한계점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어머니를 비롯한 아버지의 우울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두 변인이 유아의 

불안/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연

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에서 부모 각각의 양

육행동과 유아의 불안/우울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양

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권희경(2009)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추후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함께 고려하여 유아의 불안/우울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우울이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가는 일방향적 영향력

만을 확인하였지만, Fletcher(2009)의 연구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우울을 감

소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우울과 

아버지의 양육행동 간 상호인과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Ⅴ.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본 연구결과를 통한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어머니의 우울과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어머니의 양육

행동을 매개로 유아의 불안/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유아의 불안/우

울을 감소시키기고 유아를 긍정적으로 양육함에 있어서 어머니의 우울과 아버지의 양육행

동으로 인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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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우울이 양육행동을 매개로 유아의 불안/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결과

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제공하거나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어머니가 자신의 양육행동을 이해하기에 앞서 자신의 심리적인 상태에 대해 심층적으

로 다루어져야 하며,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통찰할 수 있는 내용들이 고

려되어야 한다. 또한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가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

으므로 상담 및 치료현장에서 유아의 치료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어머니의 우울에 대한 

조기 개입과 우울 감소를 위한 부모상담을 병행하고, 자녀양육에 있어서 어머니의 심리적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유아기에 요구되는 

어머니의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초기에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상담 및 부모교육의 필요성

을 시사하고 있다.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매개로 유아의 불안/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자녀양육

에 참여하고 싶은 아버지의 의지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국가차원의 제도적 마련이 필요함

을 보여준다. 채화영과 이기영(2013)의 연구에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

되어 있지만 여성 위주로 시행되고 있어 남성들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였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해볼 때,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유연근무제 등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을 남성

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마련되어야 하며,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역

할을 보며 자란 남성들에게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 사랑과 애정을 바탕으로 할 수 있

도록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과 인식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의 부모교육 프로

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자녀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또한 부부가 함께 자녀를 양육해 나갈 수 있도록 공동양육과 관련된 교육을 제공해주고 부

부 간 자녀양육에 대한 대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기능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해 주어야 하며, 어린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를 데리고 부

모교육이나 양육과 관련된 교육을 받으러 가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는 직접 전문가가 

방문하여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정책의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통한 본 연구의 결과는 주로 일방향적으로 설명되던 부모

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불안/우울 간의 관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치

는 양방향적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즉, 부모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불안/우울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유아의 불안/우울로 인해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양육행동이 부

정적일 수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인 양육행동으로 유아의 불안/우울이 더욱 높아질 수 있

다. 이는 부모교육을 실시할 때 부모 개인의 특성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자녀의 불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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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과 같은 심리적인 부분도 함께 고려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유아의 불안/우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유아의 개인적인 특성과 환경적인 특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체계적인 

부모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유아기 문제 예방을 위한 개입이 문제가 

발생한 이후 해결하기 위해 드는 비용이나 노력보다 더욱 효율적이고 비용대비 효과가 크

기 때문에(보건복지부, 2012), 부모가 된 이후 자녀양육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

지만 부모가 되기 이전에 교육을 실시하여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

나 이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 등에 대해 알려주고, 올바른 자녀양육방식을 알려줌으로써 자

녀의 발달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의 변화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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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ediation Effects of Parenting Behavior in the 

Influence of Mother's Depression on Infant's 

Anxiety/Depression

Junghye Sung and Choonkyung Kim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analyze the longitudinal mediation effects 

of parenting behavior in the influence of mother's depression in infant's 

anxiety/depression. To analyze the relationships among mother’s depression, 

parenting behavior and infant’s anxiety/depression,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and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ing were used.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PSKC)'s longitudinal data collected by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KICCE) was analyzed for the study. 

First, the results analyzed by the Multivariate Latent Growth Curve Model 

revealed that mother's parenting behavior had significant partly mediating 

effect in the influence of mother's depression toin infant's anxiety/depression. 

Also, mother's parenting behavior had significant completely mediating 

effect on the father's parenting behavior to infant's anxiety/depression. 

Second, the result from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showed the 

longitudinal mediated effect between parenting behavior and infant's anxiety/ 

depression. The results suggest development of a program to reduce infant's 

anxiety/depression and education for parents with infant children.

Key words: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mother's depression, parenting behavior, infant's anxiety/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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